
<무용창작산실 시범공연지원>

이번 무용 창작산실 시범 공연 지원사업은 총 89건이 접수되었고, 대극장 42건 

소극장 47건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하였다. 심의는 1차 서면심의 2차 인터뷰 

심의로 진행하였으며, 서류심의에서는 인터뷰대상 작품을 선정하였고, 인터뷰

심의에서는 단체에서 제출한 영상을 함께 보고 지원서류를 근거로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심의 기준은 작품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30%, 공연작품의 예술

성 40%, 공연단체의 역량 30%를 반영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였다. 

예술단체의 기존의 활동 경력과 업적보다는 최근의 활동역량과 예술성에 더 집중하

였다. 신청 사업 중 많은 작품이 융복합적 경향을 띄었는데 한국무용이나 발레는 현

대무용적인 것을 대폭 수용하는 경향을 보였고, 현대무용은 미술과 건축 영상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작품들이 많았다. 그러나 새로운 시도가 즉흥적인 한 번의 파격적인 

행위가 아니라 다시 복기 가능한 정리된 행위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해보았다. 신청 작

품 중에는 신선하고 재기 있는 작품들도 많았는데, 실연 가능성과 재연 가능성을 함

께 보았다. 

대극장 부문의 경우, 작품의 구성 및 실현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단체 

인터뷰시에 안무가가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에 대한 질의를 집중 진행하

였다. 평이한 주제와 방법론보다는 독창적이고 안무가의 뚜렷한 메시지가 있는 작품

을 높이 평가하였다. 소극장 부분의 경우, 상대적으로 젊은 안무가들의 신청이 많아 

실험적인 작품이 눈에 많이 띄었다. 이전 작업과의 연관성 및 공연 활동의 지속 가능

성을 엄밀히 살펴보았는데, 자신의 장르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실험과 예술

적 모험을 시도하는 것이 좋아 보였다.  

 

많은 작품들이 참신한 방법론과 의욕에 찬 미학적 제시를 시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예산의 한계로 더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없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

다. 2015년 창작산실 사업을 통해 좋은 작품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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